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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종우 의원, “대구시,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야”

- 대구시는 국가에 의존 말고 대응책 마련해야

-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대구시 차원의 물가 대응체계 구축 요청

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(북구1)은 24일(월)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2

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

촉구했다.

류종우 의원은 “팬데믹 이후에도 연이은 전쟁과 세계적인 고금리 기

조, 고물가, 고환율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”

며 발언을 시작했다.

류 의원은 “물가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

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의 발표치

보다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”며 “지난 5월 기준 대구시의 소비자 물

가지수가 113.99로 상승해 대구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”고 말

했다.

류 의원은 ‘2023 가계금융복지조사’ 결과를 인용해 “대구시의 가구소

득은 6,024만 원으로 전국 평균 6,762만 원보다 700만 원 이상 적다”

고 설명하며 “대구시의 증가하는 폐업 사업장 수도 자영업자들의 어

려운 삶을 증명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

이어서, 대구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

을 제기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헌법」 정신에 따라 대구시는 지

역경제를 육성하고 지역민의 복리를 증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

조했다. 또한 대구시가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

대응할 것을 촉구했다.

이와 함께,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 

확대와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물가 안정 캠페인 활성화, 부서 협력

을 통한 대구시 차원의 물가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.

끝으로 류의원은 “지금이야말로 대구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

요하다”며 “물가가 민생과 직결됨을 잊지 말고 치밀하게 대책 마련에 

나서달라”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.


